   FOS‘+plus-minus 전’ 10월5일 개최
- 서울대 의류학과 동문들이 참가하는 정기전 
- 액세서리보다는 확장(+)되고 의상보다는 축소(-) 된 형태의 독특한 패션 아이템 29점 선보여 


(FOS=12/09/10)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동문 패션그룹(Fashion Group of Seoul National Univ., 이하 FOS)는 오는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가로수길 예화랑 3층에 위치한 The Bridge Gallery에서 “+plus-minus”展을 개최합니다.
FOS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의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모임으로, 1999년 “패션은 재미”라는 주제로 가나아트센터 야외무대에서 첫 패션쇼를 선보인 이후 2년에서 3년 마다 다양한 주제로 정기전을 열고 있습니다. 

FOS는 전시회 준비를 통해 학계와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과 재학생인 후배들 사이에 자유로운 패션디자인 발상 과정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짐은 물론, 결과물의 홍보와 전시를 통해 패션디자인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시각을 패션계와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2년 정기전에서는 “+plus-minus’”라는 제목으로 액세서리보다는 확장(+)되고 의상보다는 축소(-)된 형태의 독특한 패션 아이템 29점을 선보입니다. 옷의 부분이 독립적인 액세서리로 변화하는 현대 패션 현상에 주목하여 의상에의 가감 여부에 따라 스타일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의상과 액세서리의 모호한 경계선에 위치한 본 전시 작품들은 부분과 부분의 비구조적 무정형성과 초공간성을 보여주는 한국적 미의식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본 전시에서는 머리, 목과 어깨, 허리, 팔이라는 각 신체 부위를 장식하는 아이템들을 크게 털실, 리본, 펠트 등을 이용한 소프트한 재질감의 작품들과 메탈, 플라스틱, 가죽, 비즈 등의 하드한 재질감을 담은 작품들로 나누어 디자인하였습니다. 블랙, 화이트, 스킨 아이보리를 기본 색채로 앤티크한 메탈이나 파스텔톤의 포인트 색상을 사용하고 니팅(knitting), 비딩(beading), 브레이딩(braiding), 자수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적 느낌을 현대적으로 가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반 의상 전시회와는 달리 의상과 액세서리 사이의 모호한 경계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시사할 이번 FOS 정기전에 패션계의 깊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전시정보]

전시 일자: 2012. 10. 5 (금) ~ 2012. 10. 10 (수) 
전시 장소: The Bridge Gallery (가로수길 예화랑 3층)
전시 opening: 2012. 10. 5 (금), 오후 6시
[문의] 
박주희: 010-4332-1855, zenn95@hanmail.net
이예영: 011-9870-9703, young509@korea.ac.kr
[첨부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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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SADI(Samsung Art and Design Institute) 교수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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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정, 계명대학교 교수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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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상명대학교 교수의 작품]
